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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을 사랑하는 한 사람의 청원: 브렉시트 이야기는 이제 그만 할 때가 되었다 

 

혹시 별로 듣고 싶지 않은 자신의 개인적인 이야기만 해대는 사람을 본 적이 있는가? 영

국을 사랑하는 한 사람으로서, 영국 의회에 고한다: 그런 종류의 사람이 되지 말아 달라. 

브렉시트에 관해 무엇을 하든 괜찮다. 그냥 진행해달라. 아무도 더 이상은 브렉시트에 대

해 듣고 싶어 하지 않는다. 

 

브렉시트가 초래하는 것은, EU를 떠나는 것뿐만 아니라, 영국이 남길 수 있는 정치 및 지

리적 영향력을 줄이는 것이다. 과거의 영광을 생각하는 자아도취적 감정에서 시작된 브

렉시트는 벌써 다양한 부작용을 초래하고 있다. 브렉시트가 시간을 끌고 있는 이 와중에

도 영국의 외교적 입지는 계속해서 좁아지고 있는 것이다.   

 

유럽연합에서의 자유로운 인구이동을 막고 영국의 무역정책을 강요하는 것은, 현재 영국

이 대륙과 가진 연결점을 잃게 한다. 대조적으로, 만약 영국이 경제적 혼란을 최소화하고

자 하는 한가지 목표를 추구한다면, 혼자 남는 것도 나쁜 결정이 아닐 것이다. 그러나 영

국과 유럽 사이에 관세장벽을 다시금 새우는 것은 큰 비용을 초래할 수 있다.  

 

물론 대외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국내의 문제들도 산적해 있다. 현재 영국은 9년간 보수

정당에 의해 이끌어져 왔다. 그리고 이러한 바탕에서 영국 의회는 구조적 재개혁을 통해 

부흥을 일으키거나, 주택 공급을 늘리거나, 경제적 기회를 늘리는 등, 많은 일을 할 수 

있었다. 그러나 그런 시간은 안타깝게도 유럽에서의 영국의 위치를 따지고 브렉시트의 

조건들을 논의하는 데 낭비되었다.  

 

한편, 영국의 예상 경제성장률은 매년 1.5%를 웃돌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예상은 브렉



시트가 영국의 무역에 있어 별다른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는 낙관적인 전제하에서 측정된 

조건이다. 그리고 영국은 G-20을 이루는 선진국들 사이에서 가장 낮은 임금 성장률을 기

록할 것이라 예측되고 있다. 거의 10년간 Tory 정당은 (현재 영국 보수당의 전신) 이러한 

결과밖에 보여주지 못했고, 영국 국민들이 나토와 서구권, 그리고 자 민주주의의 공공의 

적인 노동당 대표 제레미 콜빈을 선택하는 것도 무리는 아니다. 

 

브렉시트 논의가 영국의 정치적 의제로서 시간을 끌면 끌수록, 영국은 세계적 영향력을 

계속해서 잃어갈 것이다. 그리고 영국은 21세기가 요구하는 경제에 맞춰가기 위해 더 많

은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그렇기에 청원한다. 결정을 내리고, 강하게 밀고 나가며, 

이제 영국에 산적해 있는 다른 문제들에 관해 이야기하자고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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